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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

: 성별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 연 주(서울대 박사과정)․이 기 영(서울대 교수)․최 현 자(서울대 교수)

본 연구는 가용시간론적 관점과 젠더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객관적 시간활용 중 여가시간에 

초점을 두고 주관적 시간경험인 시간압박감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았다. 특히, 젠더론

적 관점에서 남녀의 성역할 태도에 따라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20세이상 취업남녀

의 2일간 시간일지(N=3,150)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압박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여가

시간과 성역할 태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남녀 각각 순서형 로짓(Ordinal Logistic Regression) 분석

을 실시하였다.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시간 사용은 성역할 태도에 따른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역할에 대해 보

수적인 태도보다는 진보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시간압박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은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여가시간이 시간압박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여성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적인 경우에 비해 보수적일 경우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의 시간압박감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여가시간과 시간압박감의 관계에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남녀차이를 알아본 

결과, 여성은 성역할 태도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에만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남성은 성역할 태도가 진보

적인 집단에 비해 보수적인 집단일 경우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압박감을 덜 느끼는 

데 비해, 여성의 경우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이라고 하더라도 여가시간의 증가가 시간압박감을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간압박감을 경험하는 과정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있

었다.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직업관련 활동, 소득 등 제도적인 차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

이고,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유급노동시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시간이나 연령,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가계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개인적 차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는 남녀 

모두가 취업한 경우에도 남성의 시간압박감은 온전히 직업역할에 치중되어 있고, 여성은 직업

역할과 가정생활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어 여성은 양쪽 영역에서 시간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성의 시간압박감은 성역할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단순히 여

가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대다수(조사대상

자의 80%)가 진보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시간압박감을 해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여가

시간사용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여가의 질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